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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소비가 충동구매와 중독구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역기

능적 소비행동의 중요 선행변인인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련성

과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검증결과,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구매, 중독구매와 강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챙김 소비는 4개의 선행변인을 제외하고 충동구매에

는 약 17%, 중독구매에는 약 20%의 추가적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 영향력(β)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음챙김 소비가 4개의 변인들에 영향을 주고, 4개의 변인이 다시 역기

능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충동구매 경향성에서는 충동성, 물

질주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가, 중독구매에서는 충동성과 물질주의의 매개효과가 나타

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마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마음챙김 소비, 마음챙김, 충동구매, 중독구매, 문제 소비행동, 역기능적 소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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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도화되고 인간의 욕구가 다양해지

면서 인간의 구매는 많은 경우 합리적 과정보

다는 감정적이며, 비이성적 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

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비를

자극하고, 촉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이를

통해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과

정 속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

비를 하지 못하고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와 같

은 역기능적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충동구매로 지출하는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김희정, 2007; Mogelonsky, 1998), 충동구

매가 발생하는 제품범주도 모든 영역에서 확

대되는 추세이다(김화동, 2006).

역기능적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영향을 주는 제품요인, 환경 및 외적 자극 그

리고 문제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의

내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소비자의 내적 특성은 그 방향성에 따라 문

제 소비행동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촉진요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특성으로는 충동성(성영신 등, 2012; 이정민,

2002; Hanley & Wihelm, 1992; O’Guinn &

Faber, 1989; Scherhorn, 1990), 물질주의(강이주,

2004; 김영신, 박지영, 2006; 송인숙, 1991,

1993; 이승희, 신초영, 2002; Belk, 1985; Faber

& O’ Guinn, 1989; O’Guinn & Faber, 1988;

Richins & Dawson, 1992), 낮은 자기존중감(강이

주, 2004; 송인숙, 1993; 송인숙, 이기춘, 1994;

이승희, 신초영, 2002; D’Astrous, 1990; Faber &

O’Guinn, 1988; Hanley & Wihelm, 1992)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억제요인으로서 자기

통제력(권오숙, 문성호, 2007; Baumeister, 2002;

Loewenstein, 2000; Rook & Hoch, 1985; Vohs &

Faber, 2007), 구매충동 제어전략(송인숙, 2003;

Hoch & Loewenstein, 1991) 등이 있다.

역기능적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주

장하는 역기능적 소비행동 감소방안은 욕구를

발생시키지 않게 노력하고, 발생한 욕구를 억

제하거나 통제하여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송인숙, 2003; Hoch &

Loewenstein, 1991; Macinnis & Patrick, 2006). 하

지만 억제되고 억압된 욕구는 다른 형태의 욕

구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

라서는 욕구가 잘 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수도 있다. 그래서 역기능적 소비행동의 감소

방안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

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 욕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소비

욕구와 그 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을 비판

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기제로서 마음챙김 소비

를 제안하고, 역기능적 소비행동 연구에서 마

음챙김 소비의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마

음챙김 소비는 유연재와 김완석(2014)이 마음

챙김을 소비와 쇼핑장면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

에서 경험하는 내적 경험과 외적 환경에 대한

순수한 주의기울임과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재와 김완석(2014)는 마음챙김 소비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마음챙

김 소비가 일반적인 마음챙김 개념과 변별되

는 개념이며, 역기능적 소비행동인 충동구매,

중독구매 그리고 과시소비 등에서 좋은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충동구매 경

향성과 중독구매의 선행요인으로 간주되는 충

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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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마음챙김 소비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음챙김

소비가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 그리고

정서조절 등에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해 충동

구매 경향성과 중독구매를 감소시키는지 탐색

하고자 한다.

충동구매와 중독구매

Rook(1987)은 충동구매를 ‘소비자가 갑작스

럽게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무엇을 사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것

으로, 구매충동은 쾌락적이며, 복잡하며, 감정

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매로 일어

나는 결과를 다소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구

매형태’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iron(1991)

은 선행연구를 총괄하여 충동구매는 비계획성,

자극노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구매

의사결정이 구매시점과 그 장소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점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였

다. 또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은 필수적인 것

은 아니지만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포함된

충동구매를 경험적 충동구매로, 포함되지 않

은 구매를 비경험적 충동구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보았을 때 충동구매는 사전

에 계획없이 이루어지지만 비계획적 구매와

다르며(D’Antoni & Shenson, 1973; Rook &

Hoch, 1985),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

며(Applebaum, 1951; Nesbitt, 1959; Stern, 1962),

즉각적으로 일어나고(Piron, 1991; Rook, 1987),

정서적 반응(Rook, 1987; Rook & Hoch, 1985;

Weinberg & Gottwald, 1982)을 동반하는 구매형

태라고 할 수 있다. 충동구매는 구매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만족감

과 재구매 의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

(김화동, 2006; 문희강, 윤남희, 2009; 윤남희,

문희강, 2009; Vohs & Faber, 2007)도 존재하지

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심리적 문제

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Hoch & Loewenstein,

1991; Rook, 1987) 대표적인 역기능적 소비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독구매는 학자들에 따라서 쇼핑중독구매,

강박구매, 구매중독이라고도 한다. 불안, 우울,

걱정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감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해 강박적이고 만성적으로 제품

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송인숙, 이기춘,

1994; Faber & O’Guinn, 1989)이라고 할 수 있

다. 중독구매 소비자들이 보이는 반복적 구매

행동은 소비자들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라기보다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의 회피 또

는 경감을 위해 발생한다(김은정, 2005; 이승

희, 2005; Lee, Lennon, & Rudd, 2000; O’Guinn

& Faber, 1989). 중독구매자들의 공통적인 특성

은 자기존중감이 낮고, 물질주의가 높고, 높

은 구매충동과 통제력 상실로 인하여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다(김은정, 2005; 이승희, 2005;

D’Astous, 1990; Lee, Lennon, & Rudd, 2000;

O’Guinn & Faber, 1989). 중독구매자들은 일반

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고, 충동적으로 구매

하며, 지나친 소비로 인해 개인생활에 지장을

준다(송인숙, 이기춘, 1994). 즉, 중독구매는 일

종의 소비장애라고 할 수 있다(강이주, 이영애,

2010).

충동구매와 중독구매는 외적으로 관찰되는

비이성적이고 구매충동에 의한 의지력 상실

측면에서 유사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

동구매는 제품이나 마케팅 활동이라는 외적

자극에 의해 제품의 구매가 일어나는 반면 중

독구매는 제품 자체에 대한 욕구보다는 소비

자의 부정적인 내적 상태의 해소와 경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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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중독구매자들

의 구매는 충동구매에 비해 정서적 고조가 낮

고(O’Guinn & Faber, 1989; Scherhorn, 1990), 충

동구매가 특정시점에서 단일구매에서 이루어

지는 반면 중독구매는 구매충동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지나치게 소비에 이끌리는 상태

(송인숙, 이기춘, 1994)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충동구매와 중독구매 관련 심리적 변인

충동구매와 중독구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요인으로 충동성과 물질주의

를, 억압/억제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촉진요인인 충동성은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성격특질로서, 결

정에서도 신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빠르

게 주의가 이동하는 특질’이다(Barratt & White,

1969). 충동성은 ‘스스로 구매에 대한 생각이

나 행동을 통제하기 못하고 끊임없이 구매하

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이다(김세정,

현명호, 2005). 또한 충동성은 충동구매와 중

독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Dittmar &

Bond, 2010; Lejoyeux & Weinstein, 2010; Rook &

Fisher, 1995).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

결과보다는 즉각적 보상에 더 동기화되기 때

문에 충동구매(Dittmar & Bond, 2010)와 통제되

지 않는 구매(Lejoyeux & Weinstein, 2010) 행동

을 많이 하게 된다. 충동적인 성격경향이 높

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사 결정을 하며, 모

험 상황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arratt & Patton, 1983; Buss & Plomin, 1975;

Eysenck, 1967). 충동성은 중독에 영향을 주고

(Blaszezynsk, Steel & McConaghy, 1997), 물질남

용에 영향을 줄(Eysenck & Eysenck, 1985) 뿐만

아니라 충동조절 장애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

다(APA, 1994).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중독 장

애에는 충동통제 결핍(Knecht, 1995)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독구매는 만성적인 충동통제

상실로 인한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기도 하다

(Faber & O’Guinn, 1989). Billieux와 그의 동료

들(2008)은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념화

한 충동성의 3개 요소(즉각성, 미리 생각하기

의 부족, 인내력 부족)와 강박구매 간에 유의

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민규, 김교헌과 권선중(2013)은 중독구매를 설

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충동성은 중독구매에 직접적으로 자기조절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는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Mukerji,

1983)으로 정신적 요소에 비해 물질적 요소나

재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라고 할 수 있다(Solomon, 2004). 즉, 사람들

이 물질적 소유나 소비를 행복의 주된 원천으

로 생각하거나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lk, 1983). 물질주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하나의 동기 요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는 과소비 성향(박성연, 이종미, 임숙

자, 2001)뿐만 아니라 충동구매(김영신, 박지영,

2006; 김정훈, 이은희, 2002; 남승규, 1996)와

중독구매(김소영, 2001; 송인숙, 1991; O’Guinn

& Faber, 1989)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물질주

의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삶의 중심이 물

질이 되게 된다(O’Guinn & Faber, 1989). 또한

사회비교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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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O’Guinn & Faber,

1989),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게 된다(이성수,

2008).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

고(O’Guinn & Faber, 1989), 불확실성과 자기의

심을 제거하기 위해 제품구매에 더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낮아진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이성수, 2008). 실제로 중독적 구매를 많

이 하는 사람들은 물건의 소유나 효능보다는

구매과정에 더 많은 만족감을 경험한다(송인

숙, 1991). 물질주의는 강박적 구매성향을 설

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강이주,

2004).

억압/억제요인인 자기통제력(self-control) 또는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은 장기적 목표달성

을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욕구를 자제하고 관

리 및 통제하는 능력(Kopp, 1982)이다. 즉, 미

래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 대신 인내할 수 있는 능력(Logue, 1995)

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거식

이나 과식 등의 섭식행동, 약물중독, 금전사용

에서의 도박이나 절도 등과 관련되며(Logue,

1995),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계획적 구매에 영

향을 줄 수 있다(Baumeister, 2002). 자기통제력

이 낮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즉각적으로 행동

하고 낮은 주의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한

정선, 김세영, 2006). 자기통제력은 충동적 욕

구가 나타났을 때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이 약해졌을

때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를 할 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처음 의도에 비해 더 많

은 양을 구매하게 된다(Rook 1987; Thompson,

Locander & Pollio, 1990).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충동구매를 덜 하게 된다(김영숙,

2000; 양우식, 1995; 이재환, 1995; 이정원,

1993; Hoch & Loewenstein, 1991). 송인숙(1993)

은 구매 욕구가 자기통제력에서 벗어나 참을

수 없게 된 욕망을 반영한 일종의 병적 습관

을 중독구매라고 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이 낮

을수록 중독구매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김

은정, 2005; 윤하영, 2006). 자기통제력이 높

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낮

은 충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통제력은 중

독구매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정형식, 김영심, 2006). 비록 중독구매는 아

니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등의 비물질 중독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송원영, 1998; 이계원, 2001; Young,

1998).

자기통제력과 유사하나 다른 변인인 정서조

절 또한 충동구매와 중독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서조절은 정서의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 행동

을 조절하고 목표와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능력, 개별적 목표와 상황적 욕구에 따라 정

서적 반응을 조절하려고 상황에 적절한 정

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Gratz &

Roemer, 2004)으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자신

의 정서를 인식, 수용,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서조절의 실패는 일시적

으로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 등을 보일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는 행동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Campos,

Campos & Barrett, 1989; Carver, Lawrence &

Scheier, 1996), 잘못된 정서조절은 개인에게 부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Cole, Michel

& Teti, 1994).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소비

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구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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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거나 충동성을 잘 조절하지 못해 중독

적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음챙김 소비와 역기능적 소비행동

마음챙김 소비는 유연재와 김완석(2014)이

마음챙김의 개념을 소비자 장면에 적용한 개

념이다. 명상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소

비장면에 적용하기 위하여 5요인 마음챙김 질

문지(FFMQ; Baer et al., 2006)나 박성형(2006)의

마음챙김 척도 등이 제안하고 있는 비판단적

수용이나 비반응성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비

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적 경험과 외적 환경에 대한 순수

한 주의기울임과 알아차림”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 마음챙김이 상황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순수한 개인의 내적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음챙김 소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환경

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의 내적 경험을 반영

한다. 또한 전통적 마음챙김(KMMAS)이 주의

기울임과 알아차림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면, 마음챙김 소비는 주

의기울임과 알아차림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

로 정의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 분석결과

에서 주의기울임과 알아차림이 서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도 내적 과정인 마음

알아차림과 외적 변화인 환경 알아차림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마음챙김 소비는 마음챙김

(KMMAS)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충동구매, 구

매중독, 과잉소비를 자기감시, 자기통제력, 충

동성을 통제하고도 약 10% 이상 설명하고 있

어, 마음챙김 소비가 다양한 기제를 통해 충

동구매와 중독구매와 같은 역기능적 소비행동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동구매와 중독구매는 심리적 자원

(psychological resources)의 고갈로 인한 자기

통제력이 낮아졌을 때 쉽게 나타날 수 있다

(Baumeister, 2002; Baumeister, Vohs, & Tice,

2007; Vohs & Faber, 2007). 따라서 소비자가 제

품이나 판촉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충분한 심

리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를 조

절하여 충동구매나 중독구매를 하지 않는데,

심리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충동구매

를 하게 된다. 마음챙김은 소비자의 심리적

자원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hiesa, Calati

와 Serretti(2011)는 마음챙김과 주의, 기억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 간의 영향 및 관계를 연구

한 23개의 논문을 개괄한 결과에서 마음챙김

훈련이 주의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의 유창성

을 포함하는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 인지

반응의 억제(inhibition of cognitive responses),

상위 인지(meta-awareness)를 향상시키고, 산만

한 자극에서 정서적 간섭을 감소시킨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또한 Fredrickson과 그의 동료

들(2008)은 자애명상을 통해 심리적 자원이

증가하여 삶의 만족감이 증가함을 보여주었

다. Greenberg, Reiner와 Meiran(2012)은 마음챙

김 훈련이 인지적 경직성(cognitive rigidity)을

감소시켜주고, Slagter와 그의 동료들(2007)은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제한된 뇌의 정보처리

용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충동구매와 중독구매는 충동성에 대한 자기

통제(self-control) 또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 중독적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지 못

하고, 주의가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Barratt & White, 1969), 충동성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O’Guinn & F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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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높

은 충동성과 더 높은 감정조절 어려움을 가지

고 있었으며, 더 낮은 마음챙김(MAAS) 점수를

보인다(Williams & Grisham, 2011). 마음챙김은

충동성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은 내외적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 마음챙김의 순수한 주의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여 주기(Epstein, 1995) 때문에 자동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마음챙김은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을 향상(신윤철, 2009;

조용래, 천성문, 차명정, 이영순, 2012; Brown,

Ryan & Creswell, 2007; Huppert & Johnson,

2010)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조용래

와 그의 동료들(2012)은 군 부적응 병사들을

대상으로, 신윤철(2009)는 회복중인 알코올 의

존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수련을 시킨 결

과 모두 통제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마음챙김

은 개인의 주의력과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Desbordes et al, 2012; Lazar, et

al, 2005). 또한 마음챙김은 자기조절과 높은

정적인 상관과계를 가진 반면 도박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데(Lakey et al, 2007), 이는

마음챙김이 중독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Brown과 Ryan(2003)은

마음챙김과 자율적 자기조절(autonomous self-

regulation)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발견

하였다. 마음챙김은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나 판촉자

극물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충동을 조절하도

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

적 요소보다는 가시적인 물질이나 타인의 평

가적 요인에 더 많은 주의를 둘 수 있다. 이

런 외적인 요소에 대한 주의는 사회비교 과정

을 통해 더 많은 불만족을 생성해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구매나 중독구매를 더 많

이 할 가능성이 높다(이성수, 2008). 마음챙김

의 순수한 주의는 개인의 자의식을 줄여주며,

개인에 대한 확신성을 증가시켜 주어 물질주

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재정적 불

일치를 감소시켜 주어(Brown et al, 2009), 불만

족 정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마음챙

김은 개인의 물질주의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자기-실현을 증가시켜(Brown &

Kasser, 2005), 삶의 의미를 향상시켜 주어 물

질주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마음챙김은 돈의 본질에 대한 지식

을 확장시켜 물질적 부에 대한 갈망과 욕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Stone, 2012).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새로운 개념인 마음챙김 소비가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와 같은 역기능적 소비행

동에서 어떠한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

색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마음챙

김과 관련한 소비연구의 초기 연구로서 가설

을 설정하여 검증하기 보다는 선행연구 개괄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마

음챙김 소비의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마음챙김 소비는 역기능적 소

비행동(충동구매 경향성, 중독구매)에 대하여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 정서조절의 설

명력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가?

연구문제 2.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성, 물질

주의에는 부적 영향력을, 자기통제력, 정서조

절 능력에는 정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 132 -

연구문제 3.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성, 물질

주의,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능력을 매개하여

역기능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연구방법

조사대상

수도권의 0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불

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90명을 대상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143명(49.3%),

여자 147명(50.7%)으로 평균 연령은 21.2세(만

18세-27세)였다.

측정도구

마음챙김 소비(Mindfulness Consumption

Scale: MCS)

마음챙김 소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연재

와 김완석(2014)이 개발한 마음챙김 소비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비장면에서 경

험하는 다양한 내외 자극과 반응에 대한 주

의와 알아차림을 측정한다. 척도는 주의기울

임, 마음 알아차림, 환경 알아차림의 3요인 10

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전체는 .924, 주의기울임은 .897, 마음 알아차

림은 .810, 환경 알아차림은 .923으로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충동성

소비자 충동성은 Puri(1996)가 개발한 소비

자 충동성 척도(CIS) 12문항 중 신뢰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1문항을 제거하고 11문

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개인의 충동성을

표현하는 형용사 단어를 이용하여 7점 리커

트 상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11문항의 Cronbach’s α는 .775

이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 성향은 양혜승(2006)이 번역한

Richins(2004)의 물질주의 성향 척도(Cronback's

ɑ= .81)를 사용하였다. 3요인 15문항 5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요인은 물질

의 획득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성

(acquisition centrality), 물질의 획득을 행복으

로 생각하는 성향(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과 물질의 소유를 성공으로 정의하는

성향(possession-defined success)이다. 원척도는 6

점 리커트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는 .873

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어려움

소비자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어려

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DERS)를 조용래(2007)가 번역한 한국판 정서조

절 어려움 척도(K-DER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원래 개인이 자신의 충동통제 어려움, 정서의

비수용, 정서에 대한 자각 부족, 정서 명료성

부족, 조절 접근 전략의 제한 그리고 목표지

향적 행동의 어려움을 평가하도록 개발된 척

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충동통제를 잘

하고, 정서를 수용하고 자각하며, 자신의 정서

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절 전략을 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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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을 정서조절 능력이 좋은 것으로 보

아 점수를 역산하여 정서조절 능력을 평가하

였다.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

며, 총 35개의 문항 중 10개(1, 2, 6, 7, 8, 10,

19, 21, 23, 33)는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한

국판 정서조절 어려움 척도의 전체 Cronbach's

a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7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Tangney,

Baumeister 및 Boone(2004)이 개발한 자기통제력

단축판을 조현진(2011)이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12문항의 5점 리

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22이었다.

충동구매 경향성

충동구매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윤과

이채희(2000)가 개발한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

를 사용하였다. 충동구매 경향성은 7요인 3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로 측

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Cronbach’s α는 .945

로 높게 나타났다.

중독구매

김지연(2007)이 개발한 구매중독 척도를 사

용하였다. 척도는 4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개

발논문에서는 각 하위요인 신뢰도만 보고되

어 있으며, 각 신뢰도는 갈망 .85 금단/불편

.83, 충동구매 .70, 내성/강박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22 문항의 신뢰도는

.949이었다.

결 과

마음챙김 소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마음챙김 소비와 소비자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성(r=-.245, p<.001)과

물질주의(r=-.138, p<.001)와는 부적 상관이,

정서조절 능력(r=.513, p<.001)과 자기통제력

(r=.291, p<.0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역기능적 소비행동인 충동구매 경향성(r=-.601,

p<.001)과 중독구매(r=-.620, p<.001) 간에는 부

적 상관이 나타났다.

역기능적 소비행동에 대한 마음챙김 소비의

효과

소비자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과 정

서조절은 선행연구에서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기능

적 소비행동에 대해서 소비자 충동성, 물질주

의,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 이외에 마음챙김 소비가 추가적인 설명력

을 제공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분석결과,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구매 경향

성(ΔR2=.165, p<.001)에 대하여 약 17%의 추가

적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독구매에 대해서는 약 20%(ΔR2=.197,

p<.001)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었

다.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구매 경향성에서 β

=-.477(p<.00)로, 중독구매에서 β=-.526(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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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기능적 소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매개

효과 검증

마음챙김 소비가 소비자 충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고, 각 변

인들을 통해 역기능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

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8)의

SPSS 매크로를 이용하여 다중 매개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음챙김 소비는 소비자 충동성

과 물질주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자기

마음챙김

소비
충동성

물질

주의

자기

통제력

정서조절

능력

충동구매

경향성

충동

구매

중독

구매

마음챙김 소비 1

소비자 충동성 -.245*** 1

물질주의 -.138*** .389*** 1

자기통제력 .291*** -.560*** -.342*** 1

정서조절 능력 .513*** -.299*** -.171*** -.432*** 1

충동구매 경향성 -.601*** .403*** .369*** -.302*** -.436*** 1

중독구매 -.620*** .320*** .331*** -.251*** -.426*** .787*** .773*** 1

평균 3.7 3.8 3.1 3.0 2.6 2.5 2.6 2.1

표준 편차 0.7 0.7 0.5 0.6 0.5 0.6 0.8 0.7

* p < .05, ** p < .01, *** p < .001, n=263 listwise deletion

표 1. 마음챙김 소비와 관련변인의 상관분석

충동구매 경향성 중독구매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β) b(β) b(β) b(β)

소비자 충동성 .215(.243)*** .183(.207)*** .172(.162)* .127(.120)*

물질주의 .263(.235)*** .258(.230)*** .317(.234)*** .311(.230)***

자기통제력 .077(.072) .096(.090) .112(.087) .141(.109)

정서조절 능력 -.402(-.358)*** -.149(-.133)* -.506(.378)*** -.167(.125)*

마음챙김 소비 -.401(-.477)*** -.533(-.526)***

F 30.708*** 49.011*** 24.092*** 45.666***

R2 .319 .484 .267 .464

ΔR2 .165*** .197***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관련변인과 마음챙김 소비의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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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 결

과에서도 마음챙김 소비는 소비자 충동성을

약 9%(R2=.089; F=27.927, p<.001; β=-.298,

p<.001), 물질주의는 약 1.5%(R2=.015; F=

4.352, p<.05; β=-.123, p<.05), 자기통제력을

약 9%(R2=.089; F=27.638, p<.001; β=.299,

p<.001), 정서조절 능력을 약 27.6%(R2=.276;

F=106.312, p<.001; β=.525, p<.00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

증에서, 충동구매 경향성은 자기통제력을 제

외하고 소비자 충동성, 물질주의, 정서조절 능

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

다. 중독구매에서는 충동성과 물질주의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자기통

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충동구매 경향성 중독구매

b se t b se t

전체효과 -.505 .041 -12.203 -.627 .049 -12.873***

a경로

소비자 충동성 -.232 .057 -4.086*** -.245 .056 -4.362***

물질주의 -.100 .046 -2.194* -.092 .046 -2.029*

자기통제력 .227 .46 4.900*** .234 .046 5.112***

정서조절 능력 .384 .040 .9734*** .398 .039 10.125***

b경로

소비자 충동성 .183 .049 3.717*** .127 .060 2.124*

물질주의 .258 .055 4.700*** .311 .067 4.676***

자기통제력 .097 .062 1.567 .141 .075 1.871

정서조절 능력 -.149 .062 -2.405* -.167 .076 -2.207*

직접효과 -.402 .044 -9.139 -.533 .054 -9.851***

* p < .05, ** p < .01, *** p < .001, a경로는 독립→매개, b경로는 매개→종속

표 3.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충동구매 경향성 중독구매

매개변인 b
BC 95% bootstrap

(lower, upper)
b

BC 95% bootstrap

(lower, upper)

소비자 충동성 -.042 -.082, -.016 -.031 -.073, -.004

물질주의 -.026 -.059, -.003 -.029 -.065, -.002

자기통제력 .022 -.003, .063 .033 -.003, .085

정서조절 능력 .057 .118, .005 .066 .000, .139

표 4.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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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마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위

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표

적인 역기능적 소비행동인 충동구매와 중독구

매와 관련된 변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

인하였으며, 이러한 변인들과 함께 마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행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마음챙김 소비는 역기능적 소비

행동이 충동구매와 중독구매와 각각 -.601과

-.620의 강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것은 자기통제력이나 정서조절 능력이 충동구

매 경향성과 중독구매에 약 0.25에서 0.44 정

도의 부적 상관을 보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마음챙김 소비는 촉진요인으

로 가정한 충동성과 물질주의와는 부적 상관

을 보였고, 억압/억제요인으로 본 자기통제력

과 정서조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충동구매와 중독구매에 영

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충

동성, 물질주의,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능력을

통제하고도 마음챙김 소비는 약 17%에서 20%

의 추가적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마음챙김 소비가 충동구매 경향성과 중독구매

를 추정하는데 있어 다른 변인들과는 변별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음

챙김 소비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충동구매와

중독구매를 감소시키는 억제 변인인 자기통제

력이나 정서조절 능력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

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

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

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첫째, 마음챙김 소비는 직접적으로 충동을 억

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개인을 분리시켜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경험

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해주기(Safran

& Segal, 1990)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마음챙김 소비는 마케팅이나 촉진 자극

으로 일어난 자동적 반응에 대한 심리적 자

원 또는 여유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충

동성을 낮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

다(Epstein, 1995).

단순회귀 분석 결과에서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성과 물질주의를 감소시키고, 자기통제력

과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켰다. 즉,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와 같은 역기능

적 소비행동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소비행동

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마음챙김 소비는 정서조절 능력에 대하

여 많은 부분(R2=.276)을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마음챙김이 정서조절을 향상시

킨다는 Arch와 Craske(2006)의 연구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Epstein(1995)의 주

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충동구매 경향성에서는

충동성, 물질주의,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가, 중독구매에서는 충동성과 물질주의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음챙김 소비는 충동성과 물질주의를 감소시

키고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

다. 향상된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절하여 충동구매나 중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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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덜 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자극대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

려는 우리의 심리체계에 여유를 제공할 수 있

고(Epstein, 1995), 개인을 자극대상으로부터 탈

중심화시켜 소비자를 경험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 자신을 보도록 하고, 경험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임을 알도록 해주기 때문에(Safran

& Segal, 1990) 충동이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충동성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마음챙김 소비는 충

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통제력과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충동구매나 중독구매를 덜

할 수 있는 역량과 심리적 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충동구매와 중독구매에

영향을 주는 억제/억압변수로서 언급되고 있

는 자기통제력이 매개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정서조

절 능력을 같이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일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정서에 대한 조

절뿐만 아니라 욕구에 대한 지연, 행동의 통

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면(Kopp, 1982),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부

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적절한 정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정서 관련된 능력(Gratz & Roemer,

2004)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에 충동성이라는 정서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할 때, 자기통제력보다는 정서조절

능력이 조금 더 적절한 억제 기제일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충동구매에 대하여 충동성,

자기통제력, 물질주의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β=-.218, p<.001). 하지만 정서조절 능

력을 같이 고려하였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β=-.106, p=.116). 또한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추가적 설명량을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 능력은 충동구매에 대해 약

7%(ΔR2=.066, p<.001)의 추가적 설명력을 제공

하는 반면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ΔR2=.007,

p=.116). 이는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에서 중요

한 충동감소 기제는 자기통제력이 아니라 정

서조절 능력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촉진활동은 경제활

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억압하거나 억제하

기 어렵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필요하지 않

은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중독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

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소비를 위해 소비자 스스로

가 개인의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충동성과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억제와 통제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마

음챙김 소비는 정서와 욕구의 지연이나 통제

보다는 정서와 욕구로 인해 야기되는 반사적

행동을 줄임으로써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 소비는 명상을 통해서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훈련을 통해서도 향상시

킬 수 있다. 이렇게 향상된 마음챙김 소비는

쇼핑이나 구매활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구

와 충동에 대해 주의기울이고, 알아차림으로

써 욕구와 충동으로부터 한발자국 떨어뜨려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또한 촉진

자극이나 광고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충동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심리적 여유를 제공

하여 충동구매나 중독구매의 가능성을 감소시

켜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과 소비가 제한적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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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을 가지지만,

명상 수련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마음챙김 소비는 소비자가 자기 스스로를 다

양한 마케팅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마음챙김 소비는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

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조절 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충동통제 상실로 일어나는 다

양한 문제 행동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소비가

명상이 아닌 일반적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역기능적 소비행동을

감소시키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충동 억제적 방법에 비해 마

음챙김 소비가 역기능적 소비행동 감소에 더

효과적인지도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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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for Effects of Mindfulness Consumption in

Dysfunctional Consumption Behavior

Wan-Suk Gim Yeon-Jae Ryu

Ajou University

To examine the conceptual usefulness of the mindfulness consumption, we analysed correlations of the

mindfulness consumption with mindfulness and compared relative powers of the mindfulness consumption

and those variables such as impulsivity, materialism values,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lability to predict

impulsive and addictive buying behavior. Results showed that the mindfulness consumption and the

mindfulness are distinct each other and that the mindfulness consumption ha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both the impulsive buying and the addictive buying.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indfulness had the biggest predictive power on the impulsive and addictive buying compare to

impulsivity, materialism values,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lability and showed significant additional

contributions to predict impusive buying(17%) and addictive buying(20%) when excluding the effects

of those 4 antecedents.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impulsivity, materialism value, and emotional control

ability play a role as mediator between the mindfulness consumption and the impulsive buying, but those

variables did not mediate the effect of the mindfulness consumption on addictive buying. These results

interpreted as the process of the effects of mindfulness consumption on dysfuctional consumption behaviors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buying behavior.

Key words : Mindfulness consumption, mindfulness, impulse buying, buying addiction, problem consumption behavior,

Dysfunctional consumption behavior


